
“아이고~ 아가씨, 기름을 더 둘러야 눌러붙지 않
아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를 자극한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안내한 곳은 공양간 옆 툇마루. 프라이팬 하
나에 6명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알록달록 화전(花
煎)을 붙이고 있다. 지글지글 화전 굽는 소리와 고
소한냄새에빈속이요동친다. 
병풍같이 드리운 달마산 아래 미황사에서 향긋하

면서도 쫀득한 화전 맛은 긴 여정의 피로, 도시생활
에서 느끼던 피곤함도 순간 잊게 만들기에 충분해
보였다.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은 4월 2일‘봄맞이 템플

스테이’를 진행했다. 진달래꽃을 따다가 화전을 만
드는 봄맞이 특별 템플스테이였다. 워낙 템플스테
이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만 이날은 유난히 외국
인이 눈에 띄었다. 외국인참가자 7명을 포함한 30여
명이 함께한 1박 2일 템플스테이는 진달래, 동백꽃
등봄꽃을따는 일부터시작됐다.
음식을 만드는 것은 육감을 자극했다. 눈으로 색

을 보고, 찹쌀 반죽을 손으로 빚으면서 촉감을 느
끼고, 기름을 두른 철판 위에 지글지글 굽는 소리
까지. 맛있는 냄새를 함께 맡고, 맛을 음미한다. 그
리고 화전을 구우며 마음을 나누는 일까지 함께한
이들은 오랜 친구들과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처럼

즐거워했다.
외국인들은 둥그러야 한다는 화전의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한글‘미황사’, 자동차, 기린 등 아이디어
도 다향했다. 참가자 중 가장 어린 유재혁(9)군도 애
벌레, 고양이를 만들면서 화전의 다향한 모습을 선
보였다.
화전을 만들고 난 뒤에는 사찰예절 교육, 저녁 공

양, 저녁 예불, 다담(茶談)이 이어졌다.
사찰예절 교육시간에‘삼배’의 의미와 방법을 배

우고 나서야 언제 절하고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몰라서 곁눈질
만 하던 이들도 제법 그럴싸하게
절을 하게 됐다. 저녁 예불을 마
치자 미황사에는 벌써 짙은 어둠
이 내려앉았다. 정갈하게 놓인 다
구 앞에 참가자들은 길게 두 줄
로 마주 앉았다. 괘종시계는 겨우
저녁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너무 고요해서
한밤중인것같은 착각이들었다.
“여러분 또한 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는 꽃과 꽃
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황사는 오랜 세월
동안 수행자들이 살던 곳입니다. 1000년이 넘는 세
월동안 계속돼 온 수행의 향기가 대웅전에도 산책
길에도 남아있습니다. 수행의 향기가 있는 이곳에

서 봄맞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
게 됐습니다. 봄맞이의 여흥도 즐기시
는 지난날을 뒤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
미황사주지 금강 스님의말씀이다.
“꽃을 딴다는 것은 결실을 맺기 위해
한 꽃에게 미안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
기전에 나무에게양해를구했습니다.”
나직한 스님의 말씀이 잔잔한 감동

으켰다. 참가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

자는 마음 깊은 곳에 잊고 있던 소중한
우는 시간이됐다고 했다. 스님이 직접
주신 작은 청매화 한 송이는 사람들의
매울 만큼진한 향기가났다.
이어 참가자들의 자기소개가 이어졌

왔다는 한 여성 참가자는“템플스테이
니 미황사가 제일 먼저 나오기에 신청

철판 위 오색 꽃지짐이의 향연

외국인도 어린이도 한마음으로

자동차, 기린, 애벌레, 고양이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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